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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카트리지 재활용 캠페인 전격 가동
삼성전자, 프린터 부품 회수 결정 … 플래스틱․토너가루 유해성 인정

삼성전자가 다 쓴 프린터 폐카트리지 회수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국내 프린터 시장 양강 중 한 곳인 삼성전자의 폐카트리지 회수 결정은 갈수록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04년 초 한국HP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해물질이 함유돼 호흡기 질환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프린터 폐카트리지가 한해 2500만개 발생하고 있지만 13%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

각․매립되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기업의 재이용 거부 때문”이라며 카트리지 재

이용을 촉구해왔다.

삼성전자도 “다 쓴 토너카트리지가 일반폐기물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겨 토양에 매립되면 플래스틱 등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세하게 남아있는 토너가루의 흡입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밝혀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8월1일부터 <삼성프린터 녹색사랑 캠페인>을 추진해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폐카

트리지 회수를 신청하면 택배기사가 방문해 수거하고 있다. 택배비용은 삼성전자측이 전액 부담한다.

회수대상은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컬러․흑백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복사기, 레이저 팩스, 레이저 복합기 등

에 사용되는 토너카트리지이며 앞으로 잉크카트리지도 회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프린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의 환경 의식이 부족했으나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회수된 토너카트리지에 대해서는 자연보호라는 프로그램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다

양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프린터 생산기업 중에서는 신도리코도 2004년 3월부터 카트리지를 비롯한 프린터 폐소모품 재사용 프로그램

인 <신도리코 리턴 프로그램(SRP)>을 운영중이다.

SRP는 카트리지 재활용기업이 소비자에게 신도리코가 제공하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폐카

트리지를 수거해 잉크나 토너를 리필․재판매하는 제도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다.

한편, 삼성전자와 국내 프린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국HP는 현재 본사에서 프린터 카트리지 재이용 문

제에 대한 입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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